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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 스트레스가 높다고 대답한 우리나라 서울지역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경험적으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SPSS 23.0 및 AMOS 21.0을 사용하였다. SPSS 23.0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 분석을 위한 
빈도 분석, 설문지 척도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 설문지 질문의 신뢰성을 판
단하기 위한 신뢰도 검증이 실시되었다. AMOS 21.0에서는 요인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고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χ2 검정과 
적합도 지수를 기본으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가지며 수영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가지며 수영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의 자기 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가지며 수영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한국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입시 제도의 사각이라 할 수 
있는 체육 교과 문제 해결 방안의 마련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주제어 :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대학생, 학업스트레스, 수영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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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empirically among 
self-esteem,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who answered that they had high 
academic stress. SPSS 23.0 and AMOS 21.0 were used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n 
SPSS 23.0, frequency analysis to analyz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rrelation analysis to verify 
multi-collinearity among the questionnaire scales,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to determine the 
reliability of questionnaire questions were conducted. In AMOS 21.0,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construct validity of factors and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o determine the goodness of fit of the model, the χ2 test and the 
goodness-of-fit index were used. Judging. First, the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with high 
academic stress group through swimming class was positively influenced on self-esteem. Second, the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with high academic stress group through swimming class was 
positively influenced on life satisfaction. Third, the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s with high 
academic stress group through swimming class  was found to affect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demonstrating the problem of academic stres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in 
proposing expansion of the physical education class as a solution.

Keywords : Self-esteem, Self-efficacy, Life Satisfaction, College Students, Academic Stress, 
Swimming Class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대학교는 사람이 보다 성숙한 사
회의 구성원으로 진출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최
고 교육과정이다[1]. 우리나라에서의 대학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교육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미
성년의 나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서 받게 되는 첫 교육과정이 대학교라는 점과 상
대적으로 높은 교육비용을 지출해야하지만, 대학
생 개개인이 각자의 목적과 과정을 통해 스스로 
교육 및 학습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구조
를 갖는 점 등에서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2].
  이러한 대학교육에도 분명 한 가지 문제가 존
재한다. 폭넓고 자유로운 교육과 학습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학업 스트레
스로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
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3]. 우
리나라의 침체된 경제 환경과 과열된 경쟁 환경 
속에서 입시 스트레스를 받던 대학생들에게 학점

의 관리와 자격증 취득 등 스펙 관리 및 졸업 후
에도 유지되는 치열한 취업 경쟁을 통해 발생하
는 스트레스가 그 자리를 대체한 것에 지나지 않
기 때문이다[4][5].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습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 교
양 체육 수업이다[6][7]. 교양체육의 교육적 가치
를 연구한 바 있는 [8]은 교양 체육은 대학 교육
의 한 과정으로써 대학생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통찰력을 신체활동을 통해 배
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비
록 학점에 의한 경쟁이 존재하지만, 그 교육과정
에서 대학생들의 높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기
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양 체육 수업의 필요성
은 이미 일찍부터 증명된 바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체육수업의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1989년 교육법 시
행령 제119조 4항을 개정하여 체육의 필수 이수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대학들
의 교양체육 수업은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거나 
혹은 1, 2 학점의 낮은 비중의 수업으로 편성하
는 등 주요 학습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추세이
다. 심지어는 실기 수업이 아닌 이론 수업으로 
분류하는 대학교도 상당수 존재한다[9][10].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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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학령인구의 감소는 이러한 교양 
체육 수업의 축소에 하나의 원인과 배경으로도 
등장하고 있어, 향후에도 교양 체육 수업의 추가
적인 감축과 교양 체육의 이론 수업화 현상은 불
가피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11].
  그러나 이러한 교양 체육 수업을 둘러싸고 있
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교양 체육 수업은 보다 
확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
어 왔으며, 이에 대한 학계의 이견도 크지 않다
고 할 수 있다[12][13]. 이는 대학교육에서 교양 
체육 수업의 유지 및 확대는 거시적으로는 대학 
교육과정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는 상당한 긍정
적인 효과를, 미시적으로는 학생들의 대학생으로
써의 생활 만족과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형성된 
만족도를 근거로 하는 학교의 홍보 효과도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이다[14][15].
  하지만 이러한 교양 체육 수업이 갖는 다양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 교양체육 수업이 
대학생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가 양과 질적 측면 모두에서 다소 미진하다
는 점과 교양 체육 수업의 효과를 고려할 때, 학
업스트레스가 높은 학생들이 교양 체육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검증할 필요
성이 발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본 연구의 
필요성으로 제시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스스로 학업 스트레스가 높다고 응
답한 25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자
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의 구조적 관
계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데 그 일차적
인 목적이 있다. 이차적으로는 이렇게 도출된 연
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대학교의 
교양 수영 수업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의 삶의 회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
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3. 이론적 배경과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
경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
으며, 이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1.3.1.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는 상당수 존재한다[16][17][18] 
[19]. 하지만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인과관
계에 대하여 어떤 변수가 선행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이견이 존재하지만, 상당히 많은 선행연
구들이 자아존중감이 선행하고 자기효능감이 발
생하는 가설을 설정한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에서 [20]과 
[21]은 자아존중감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다는 가설을 검증한 바 있고, 반대로 [22]과 [23]
등은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양 수영의 경우, 실기 중심의 
교양 수업으로써, 실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
다. 물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교육환경에서 도전적
인 적응과 신체능력의 반복적 훈련을 통해 익숙
함을 습득하는 교육과정임을 고려해야 한다[24]. 
즉, 삶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체
감하는 자기효능감이 선행하고, 이에 따라서 자아
존중감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양 수영 수업을 통해 대학
생이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는 수영에 대한 
기능적 감정을 통해 자아에 대한 존중감이 발생
한다는 경로가 보다 논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교양 수영 수업을 수강한 학업에 관한 고
(高)스트레스군(君)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자
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2.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는 
주로 학업에 따르는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를 이루고 있다. 즉, 대학생은 학업에서 자
기효능감을 얻었을 때, 생활의 만족도를 얻는다는 
가설이 입증된 것이다. 물론 대학생은 학생인 만
큼, 학업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나, 그들의 생활만
족도를 이루는 요인을 학업에만 있지 않다고 판
단된다. 또한 학업에서 자기효능감을 얻기 위해서
는 한 학기 혹은 모든 교육과정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얻어졌을 때 가능한 것인데, 우리나라 대
학교육의 구조적 특징이 학업을 통한 자기효능감
을 얻는 것은 측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교양 수영의 경우, 분습법과 전습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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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Analysis(n=204)

- Contents Frequency %

Gender
Male 132 64.7

Female 72 35.3

Grade

1 (Freshmen) 50 24.5

2 (Sophomore) 71 34.8

3 (Junior) 42 20.6

4 (Senior) 41 20.1

Stress
Level

4 Lowest 89 43.6

5 74 36.3

6 HIghest 41 20.1

Information
Routes

1
College Official 

Infrormation
85 41.7

2 Friends 63 30.9

3 Social Group 20 9.8

4 My Self 22 10.8

5 Other 14 6.9

Total 204 100

교육 방법을 통해 신체활동을 익히게 되면, 비록 
개개인의 차이는 다소 존재하더라도 스스로 발전
하는 모습을 통해 오히려 학업보다 쉽게 자기효
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5]와 
[26]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관
계를 검증했던 연구들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결과적으로 교양 수영 수업을 통해 대학생이 
느낄 수 있는 자기효능감은 오히려 자신의 학업 
이외의 능력의 발전을 통해 또 다른 경로를 통하
여 생활만족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
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과 개인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교양 수영 수업을 수강한 학업에 관한 고
(高)스트레스군(君)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삶
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3.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연
구에 있어서는 상당수의 선행연구가 학교생활만

족도가 독립변수로 설정되어있다[27][28][29][30]. 
하지만 대학생의 학교생활은 그들 생활의 일부분
에 지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을 위한 하나의 경로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
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학교생활의 만
족도를 검증할 경우, 연구 결과의 활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진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결
국, 대학생이 교양 수영수업을 통하여 자아존중감
을 얻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의 전반에 대
한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면, 교양 수영 수업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
으며, 이 관계는 충분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
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연구자의 주관과 이론적 배경을 바
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교양 수영 수업을 수강한 학업에 관한 고
(高)스트레스군(君)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삶
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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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 4인의 
연구원(연구자 1인 및 조사 보조 연구원 3인)이 
참여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에서 교양 수영 수업을 수강
하는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전량 배포하였다. 배포한 설문
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훼손 및 분실 등 유실된 
30부를 제외하고 270부가 수거되었다. 
  수집된 270부의 설문지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2단계의 연구 대상 정제 과정을 
거쳤다. 일차적으로 진정성이 있는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쳤다. 수집한 설문지를 데이터화 하는 
과정에서 설문지의 답변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
되는 설문지 12부가 제외되고, 총 258부의 설문
지가 연구의 1차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차적으로는 학업에 대한 고스트레스군을 정제
하는 과정을 거쳤다. 1차적으로 선정된 258부의 
설문지 가운데에서 학업 스트레스의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학업스트레스가 낮다고 응답한(1
∼3) 설문지(54부)를 제외하였다. 결국 고스트레
스 군(4∼6)으로 분류된 204부의 설문지가 최종
적으로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204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132명(64.7%)이 남성, 72
명(35.3%)이 여성이라고 응답하였다. 학년에 대
해서는 50명이 1학년(24.5%), 71명이 2학년
(34.8%), 42명이 3학년(20.6%), 41명(20.1%)이 

4학년이라고 응답하였다. 스트레스의 정도에 대
하여 인구통계학적 질문을 통해 응답한 응답자들
은 스스로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하여 6단계 중 89
명(43.6%)이 4, 74명(36.3%)이 5, 41명(20.1%)
이 6정도의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
다. 마지막으로 교양 수영 수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85명(41.7%)가 
학교 공식 자료, 63명(30.9%)이 친구나 선배 등 
지인, 20명(9.8%)이 동아리, 22명(10.8%)이 스스
로 검색, 그리고 14명(6.9%)가 기타라고 응답하
였다. 
 
2.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 방법은 설문지법 이
었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Table 2>와 같다. 학
업스트레스가 높은 대학생의 교양 수영 수업 수
강 후 느낀 자기효능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척도를 개발하고 발표한 바 
있는 [31]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효능감 척도를 
인용하였다. 
  두 번째로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대학생의 교양 
수영 수업 수강 후 느낀 자아존중감에 대한 질문
은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지지, 자아존중
감 및 자기주도학습의 관계를 연구한 바 있는 
[32]와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 심리적 안녕
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바 있는 [33]의 연구에서 
인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대학생의 교
양 수영 수업 수강 후 느낀 생활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학생의 교양체육과 일반교양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수업만족도, 여가몰입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한 바 있는 [34]와 교
양체육수업을 통한 대학생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수업몰입과 수업만족간의 관계를 연구한 바 
있는 [35]의 연구에서 인용하였다.  

Table 2. Research Tools

Self-Efficacy [31]

Self-Esteem [32][33]

Life Satisfation [34][35]

2.3. 자료처리 방법

  이 연구의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였다.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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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FA Results for the Questionaries

Questionairres(I think...) Estimates S.E. C.R. AVE

Self
-

Efficacy

1. I could overcome challenging situations. .727 - -

.512

2. I could do many kinds of things effectively .737 .079 11.895

3. I could suggest solutions easily for problem .708 .082 11.327

4. I am calm about difficult situation .680 .083 11.031

5. I could use necessary resources effectively .726 .086 11.746

7. I could work better than others .714 .086 11.458

8. I could work calmly, even if there are such 
interferences

.716 .085 11.496

9. I could  handle unexpected things well. .723 .087 11.792

10. I am mostly correct for situation judgment .720 .087 11.572

Self
-

Esteem

2. I could do work as others .727 .073 11.945

.534

3. I satisfy myself generally .725 .072 11.915

4. I have many adavanges .746 .079 12.305

5. I am a valuable person as others or more than 
them

.720 .077 11.821

6. I am not proud of myself .727 .077 11.941

7. I am useless .750 .069 12.381

9. I am not a good person at all .719 .078 11.805

10. I am a loser .720 - -

Life 
Satisfaction

11. I satisfy about my life .812 .075 13.056

.586

12. I have very good living conditions .807 .075 12.979

13. I have achieved the important things I want so far. .760 .077 12.166

14. I live very close to my ideals. .758 - -

15.  Even if I live again, I want to live again. .683 .088 10.833

23.0을 통해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빈도분석, 설문 척도간의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설문 문항의 신뢰성
을 판단하기 위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AMOS 21.0을 통해서는 요인간의 구성타당도 검
증과 변인 간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판단을 위
하여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적합도 지수로는 CFI(Coodness of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 그리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값을 바
탕으로 판단하였다. 

2.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간의 구조적 인과관계
의 검증을 위하여 전체 측정 변인 25개 문항을 대

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
인분석 실시 과정에서 각 변인의 적합도를 저해하
는 문항 3개를 삭제하였다, 3개 문항을 삭제한 후 
3개척도, 22개 문항에 대하여 각 변수에 대하여 
재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2.5.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설문지에 사용된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875∼.922사이로 측정되었
다. 이로써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에 대
한 신뢰도는 통계적인 관점에서 모두 기준을 충
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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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s # of Questions Cronbach’a

Self-Efficacy 9 .922

Self-Esteem 8 .910

Life Satisfaction 5 .875

Table 5. The Results of CFA for Research Model

Variables Early Final χ2 df TLI CFI RMSEA

Self-Efficacy 10 9 52.6 27 .972 .963 .068

Self-Esteem 10 8 25.8 20 .992 .994 .034

Life Satisfaction 5 5 14.2 5 .970 .985 .085

Table 6.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Self-Efficacy

Self-Esteem 1

Life Satisfaction .641** 1

Self-Efficacy .678** .574** 1

**p<.01

2.6. 각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끝으로 AMOS를 이용한 구조 모형 검증을 위
하여 인용된 척도의 타당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하여 AMOS를 이용하여 각 변수의 요인분석 과
정에서 3개 문항이 삭제된 측정 변인 22개 문항
에 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정리된 것과 같다. 

3. 결과 및 고찰

3.1.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교양 수영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들의 자기효능
감,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를 검증하기에 앞서 각 변수간의 독립성을 검증
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3.2. 전체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2.1. 구조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 모형에 대
한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도출하였다. 결과는 χ2

값이 272.276, df가 206, TLI값이 .976, CFI값이 
.979, RMSEA값이 .035로 나타났으며 <Table 
7>과 같다. 이러한 수치들은 [36]이 주장한 바 
있는 구조 관계 모형의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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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Goodness of Fit test for Research Model

Model χ2 df TLI CFI RMSEA

1 272.276 206 .976 .979 .035

Table 8. The Verification Result for Research Hypotheses

Hypotheses Estimates Verification Result

H1. Efficacy → Esteem .889** Selected

H2. Efficacy → Satisfaction .321* Selected

H3. Esteem → Satisfaction .405*** Selected

*P<.05, **p<.01, ***p<.001

  3.2.2. 연구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가설1은 경로계수 .889 
(t=.11.246, p<.001)로 나타남으로 채택되었다. 
가설2는 경로계수 .321(t=1.961, p<.05)로 채택되
었다. 가설3은 경로계수 .405(t=2.455, p<.01)로 
채택되었다. 

4.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스스로 학업스트레스가 
높다고 응답한 대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하여 교
양 수영 수업을 통해 얻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
감 및 생활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행된 연구이다. 앞서 도출한 연구
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점을 발견하였
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에 학년과 나이
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학업스트레
스에 관하여 대학생의 학년별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37]은 간
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있어 학년별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고, 그 중에서도 3학년이 가장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38]도 대학생들의 
학년별 학업스트레스의 정도를 비교하였으며, 이
들의 연구 또한 3학년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39]는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
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연구하여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대학교의 입학 경로와 재학 과정이 
보다 다양해진 현 상황에서 학년별 구분에 다른 
학업 스트레스의 판단은 사실상 큰 의미를 두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둘째, 고(高)스트레스군(君)의 대학생들이 교양 
수영수업을 통하여 느낀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
감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40]의 대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르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가 정
(+)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된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41]은 비록 여대생에 국
한하여 연구하였으나 교양 체육 수업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을 회복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수영 수업을 
통해 자신의 신체적 기능의 발달을 바탕으로 자
아존중감이 상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는 신체적 기능의 발달을 직접 체감해야한다는 
전제가 존재하며 이는 수영 수업의 내용의 구성
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고(高)스트레스군(君)의 대학생들이 교양 
수영 수업을 통해 느낀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
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高)
스트레스군(君)의 대학생들은 신체적 기능의 발달
을 체험함으로써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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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
는 [42]의 연구에서 이미 같은 결과로서 지지해
주고 있다.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대학생들이 자
신의 행위에 대하여 발달 정도를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경로가 교양 
체육 수업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증
명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또한 [43]은 일반 여성
들의 수영 여가활동을 통해 느낀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증
명한 바 있다. 비록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했으나, 대학생과 교양 체육수업의 관계가 
일반인과 여가 수영의 관계보다 밀접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연구의 결과를 충분히 지
지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넷째, 고(高)스트레스군(君)의 대학생들이 교양 
수영 수업을 통해 느낀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
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
과는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대학생들의 자신에 대
한 존중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록 적용 분야는 
다르지만 [44]는 자원봉사, [45]는 취업스트레스
와 관련하여 대학생이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는 것
이 대학생으로써의 삶을 만족할 수 있다는 결과
가 보고되었으며,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하지만 교양 체육의 경우 
학생의 적극성 정도, 학점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전적으
로 같은 결과라고 이해할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한
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연구의 결과와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점들을 중심으로 향후 교양체육수업과 관련
하여 몇 가지 논의점을 정리하였으며, 이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수영 수업 프로그램을 구
성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기효능감, 즉 자신의 신체적 기능에 대하여 능
력이 있다는 점을 인지했을 때, 자아존중감이 발
생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삶의 만족도도 느낀
다는 스트레스에 관한 감정적 경로가 증명되었다. 
이러한 경로는 수영 수업의 내용의 구성이 그만
큼 중요하다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46]. 수
영은 결코 단기간에 학습할 수 없고, 단기간에 
학습한다고 하더라도 일정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종목 중 하나이다. 이러한 종목을 
단순히 교양 수업으로 듣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신체적 기능을 느낀다거나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더욱이 학점과 경쟁을 전제로 하는 
교양 수업의 경우 오로지 학점에만 집중해야하는 
가운데 존중감이나 만족감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
이다. 보다 계획적이고, 체감할 수 있으며, 목표
보다는 과정지향적인 수업의 구성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수영을 포함한 교양 체육 수업은 학생
들이 단계적으로 자신의 신체적 기능의 성숙과 
목표의 달성을 실감할 수 있는 단계적 수업 프로
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업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둘째, 교양 수영을 포함한 교양 체육 수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권 교
육 정책에서 체육 수업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
황이다. 비록 세월호 사태 이후 생존 수영 교육
의 의무화 되었지만, 이는 수영 학원 등 사교육 
형태의 일임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육 정책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47][48].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의 입시 중심의 가혹한 경쟁 중심의 교
육 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 스트레스가 
주어지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
제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며 스스로 
고(高)스트레스군(君)으로 응답한 학생은 258명 
중 204명이었다는 점은 입시에 성공한 대학생이 
되어도 결코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부와 각 대학교들은 
교양 수영 수업을 포함한 교양 체육 수업을 경쟁
이 아닌 여가와 레저의 시각에서 더욱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5.1. 결론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하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2030으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들
이 너무 일찍부터 사회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다는 점이다[49]. 이는 ‘지옥’으로까지 표현되는 
입시 제도를 통과한 대학생들에게도 해당되는 부
분이며, 이들은 대학교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학
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한 문제는 이러한 대학생들
의 높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줄 수 없다는 데 있으며, 심지어는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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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한 대학교에서 조차도 또 다른 형태의 스트
레스를 유발하고 있다는 데 있다[50]. 이러한 대
학생들의 높은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가 교양체육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축소 혹은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받는 또 다른 형태의 학업
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창구는 날로 축소
되고 있다[51][52].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의 해소의 방안을 제도권 교육의 개선을 통해 마
련하고자 했던 책임감으로 진행되었으며, 스스로 
학업 스트레스가 높다고 응답한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여 그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생활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高)스트레스군(君)의 대학생들이 교양 
수영수업을 통하여 느낀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
감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高)스트레스군(君)의 대학생들이 교양 
수영 수업을 통해 느낀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
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高)스트레스군(君)의 대학생들이 교양 
수영 수업을 통해 느낀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
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제한점
이 발생하였으며, 제한점과 관련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학업스트레스를 정의함에 있
어서 학점, 취업, 자격증 등 학업의 종류를 구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받는 학업의 스트
레스에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의 종류를 구분하여 연
구를 설계한다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연구 결
과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교양체육, 그 가운데에서도 교
양 수영수업에 한정하여 진행한 연구이다. 따라서 
타 종목이나 타 교양 수업에 적용할 때, 분야나 
종목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적용하는 것은 오
류를 유발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
없이 교양 수영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도 일부 포
함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교양 체육 수업의 참여 의도 부분도 연구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또 다른 연구 방향이 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서울 지역으로 
한정하여 모집한 만큼, 타 지역으로 일반화함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서울 지역과 서울외 
지역의 대학생들간 교육 환경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
한 차이점도 반영하여 그 차이에 따르는 교양 체
육 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상당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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